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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
미치는 영향

최숙희
영산대학교 간호학과

The Influence of Ego-resilience,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
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' Job Seeking Stress 

Sook-Hee Choi
Department of Nursing, Youngsan University

요 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,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
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 본 연구는 B, Y시의 간호대학생 
1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22.0 프로그램을 이용하
여 실수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독립 t-검증, 일원분산분석, 피어슨 상관계수,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. 연구결과에서 
취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.23±0.64점이었으며,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에서 건강상태(F=3.062,
p=.048)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.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
력성(r=-.353, p<.001), 외모만족도(r=-.261, p<.001), 진로동기(r=-.289, p<.001)는 취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
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로 나타났고, 취업 스트레스를 21.0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
났다.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취업 스트레스를 조절
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.

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go-resilience,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
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' job seeking stress. Subjects were 188 nursing students. data were analyzed using 
descriptive statistics, Independent t-test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, multiple regression with 
SPSS/WIN 22.0. The degree of job seeking stress was 2.23±0.64.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eeking
stress and ego-resilience(r=-.353, p<.001), appearance satisfaction(r=-.261, p<.001), career motivation(r=-.289, p<.001).
The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were ego-resilience, appearance satisfaction. These factors explained 21.0% 
of the variance.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ractice program to reduce job seeking stress and survey
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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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

간호학과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

간호학과 신설과 증원으로 인하여 간호대학 졸업생 수가 

증가하면서 취업을 위해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뿐

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

되었다[1]. 이는 간호학생은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은 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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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만, 성적에 따라 눈높이와 지원하는 병원이 다르기 때
문에 그에 따른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[2]. 
또한 이론수업, 실습수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바쁜 학사
일정 중에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준비가 같이 이루어짐으

로 4학년 졸업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
고[3-4], 비간호 보건계열 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
험하고 있다[5].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
대한 연구는 2015년 이후 다수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부
족하고,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하여 
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. 따라서 취업스
트레스가 높은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
레스에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취업스트레스에 대처

하고 부적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.  
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다양한 요인

이 있지만 취업스트레스가 불안, 분노, 우울감 등의 정
서,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 미
치는 결과[6]는 간호대학생을 외부적 요인이나 주어진 
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신의 직업

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며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

있는 내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
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조

절요인 중 하나로[7]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
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

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[8]. 대학생을 대
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

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[9], 치위생과 학생[10], 사
회복지전공생[11]에게서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
는 요인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
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조절요인으로 긍정적인 

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 
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면접의 

중요성이 대두되었다. 그로 인해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
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다[12]. 대학생들은 면
접을 위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고, 면접경험자 
84%가 외모관리에 투자하겠다는 결과[13]는 남녀 를 불
문하고 취업을 위한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증가됨

을 알 수 있다[14].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은 면접시 외모 
비중과 취업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[12], 
치위생과 학생들은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부적 

상관관계를 나타냈다[10].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
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

[15] 외에는 외모와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
구는 부족하고 단순한 신체가 아닌 자신의 신체에 대한 

존중을 통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

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. 
간호대학생의 진로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

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

하려는 태도를 말하며, 개인의 동기와 가치가 진로에 대
한 의사결정과 진로성공에 영향을 준다[16]. Jo 등[17]은 
진로동기의 한 영역인 진로정체감은 아동, 청소년 시기
부터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

야 함을 강조했다.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취업이 용이하
다는 이유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, 간호직을 선
택하는 경우 직업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조기이직도 높아

지고 있어[18] 진로동기에 대한 탐색은 취업의 선택과 
방향뿐만 아니라 직업의 만족과 이직에도 영향을 줄 것

[19]으로 생각된다. 
또한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적 변

인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[7]를 바탕
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대학생 개인의 관리와 조

절 요소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

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,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
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

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

공하고자 한다. 

1.2 연구의 목적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

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

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첫째,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, 취

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.
둘째,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

차이를 파악한다.
셋째, 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, 취

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.
넷째,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을 파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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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방법

2.1 연구설계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

보고,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
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2.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

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Y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
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(IRB-201704-HR-019-02). 본 
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
였고, B시, Y시에 소재한 자료수집을 허락한 간호학과 4
학년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. 연구
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, 설문에 대한 응답
은 익명으로 처리되고,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
을 것이며, 설문을 작성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
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작성

하도록 하였다. 
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*Power3.1.3프로그램을 이

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연구를 

참조하여[7]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, 유
의수준 .05, 검정력 .95, 효과크기 .15, 예측변수 12개로 
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84명이었다. 연구대상자
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여 193부를 회수
하였고,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 분
석에 사용하였다. 대상자 중 여학생은 169명(89.9%), 남
학생은 19명(10.1)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. 

2.3 연구도구 

2.3.1 자아탄력성

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,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
구에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

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[20]으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
측정하기 위하여 Atsushi 등[21]이 개발한 Resilience 
Scale를 Min[22]이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
도구 중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
였다.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(1, 
4, 8, 11, 14), 감정조절(2, 5, 7, 9, 12, 16), 긍정적 미래
지향성(3, 6, 10, 13, 15) 3개의 하위영역, 5점 Likert 척
도로 이루어져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이다. Min[21]
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’s ⍺=.90, 관심과 흥미의 다

양성 Cronbach’s ⍺=80, 감정조절 Cronbach’s ⍺=71, 
긍정적 미래지향성 Cronbach’s ⍺=75였고, 본 연구에서 
전체 Cronbach’s ⍺는 .848,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 .775, 
감정조절 .722, 긍정적 미래지향성 .859이였다. 

2.3.2 외모만족도

외모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만족하거

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[15]로 Mendelson과 
White[23]의 신체존중감 척도(Body Esteem Scale)를 
Lee[24]가 번안하고, 수정한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
되어 있다.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
20점에서 최고 100점이다.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
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Kim, Kim[10]의 연구에서 
Cronbach’s ⍺=.80, 본 연구에서는 Cronbach’s ⍺=.820
으로 나타났다. 

2.3.3 진로동기

진로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

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

[16]로 본 연구에서는 Kim, Jyung[25]이 개발한 도구를 
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하위요인 진로정체감 5문항, 진
로통찰력 5문항, 진로탄력성 6문항, 총 16문항으로 구성
되어 있고.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
이다. Kim, Jyung[25]이 연구에서 Cronbach’s ⍺
=.808-.875로 나타났고,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’s 
⍺는 .931, 진로정체감 .877, 진로통찰력 .788, 진로탄력
성 .847로 나타났다. 

2.3.4 취업스트레스

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관적으

로 경험하는 심리적, 신체적 스트레스[1]로 본 연구에서
는 코넬대학의 ‘스트레스 측정법’[26]을 토대로 한국 실
정에 맞게 Hwang[27]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
할 수 있는 72문항을 개발한 것을 수정․보완한 Kim, 
Kang[28]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였다. 이 도
구는 총 22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성격, 가족환경, 학교환
경, 학업, 취업불안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. 5점 
Likert 척도로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이고, 점수가 
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. Kim, 
Kang[28]의 연구에서 Cronbach’s ⍺는 .78-.88로 나타
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’s ⍺는 .932, 성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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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istics Categories N %
Job seeking stress

M±SD t/F(p)

Gender
Female 169 89.9 2.24±0.64

.146(.884)
Male  19 10.1 2.21±0.64

Age
20-22 136 72.3 2.27±0.65

1.215(.226)󰀄23  52 27.7 2.14±0.61

Residental type
Home 127 67.6 2.23±0.64

.706(.495)Dormitory  32 17.0 2.34±0.70
Board oneself  29 15.4 2.15±0.57

Religion
No 113 60.1 2.20±0.62

-.760(.448)
Yes  75 39.9 2.28±0.67

Academic grade
High  22 11.7 2.32±0.83

2.083(.127)Middle 145 77.1 2.19±0.59
Low  21 11.2 2.47±0.71

Satisfaction on 
major

Good  36 19.1 2.15±0.54
1.638(.197)Moderate 139 73.9 2.23±0.66

Bad  13  6.9 2.52±0.61

Desired career 
path

Grade 3 university hospital  98 52.1 2.29±0.64
.853(.428)General hospital  77 41.0 2.19±0.64

Etc.  13  6.9 2.10±0.63

Health state
Good 100 53.2 2.13±0.67

5.241(.023)
Moderate  88 46.8 2.35±0.59

Table 1. Difference of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88)

트레스 .855, 가족환경 스트레스 .873, 학업 스트레스 
.853, 학교환경 스트레스 .860, 취업불안 스트레스 .698
이었다.

2.4 분석방법 

수집된 자료는 SPSS WIN/22.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
다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로정체감, 취업스트레스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
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. 대상자의 일반적 
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-test, ANOVA, 사
후분석은 Scheffe's test를 사용하였다. 대상자의 자아탄
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과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
계는 피어슨 상관분석,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
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.  

3. 연구결과

3.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

트레스의 차이 

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

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

의 절대값이 3.0이하, 첨도의 절대값이 10.0 이하로 정규
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대상자의 일
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. 연구대상자의 여자는 169
명(89.9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연령은 20-22세가 
136명(72.3%)으로 많았다. 거주형태는 집이 127명
(67.6%)으로 가장 많았고, 종교는 무교가 113명(60.1%)
으로 많았다. 성적은 중이 145명(77.1%)으로 가장 많았
고, 전공만족도도 중이 139명(73.9%)으로 가장 많았다. 
졸업 후 진로희망은 상급종합병원 98명(52.1%), 종합병
원 77명(41.0%) 순으로 많았고, 건강상태는 좋음이 100
명(53.2%)로 가장 많았다.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
레스는 건강상태(F=3.062, p=.048)에서 유의한 차이를 
나타냈고,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

3.2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
로동기,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

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 및 
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. 자아탄력성은 5
점 만점에 3.49±0.45점, 외모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
2.93±0.45점이었고, 진로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
3.61±0.49점,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.23±0.64점
으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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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Degree of ego-resilience, appearance satisfaction,  
career motivation, and job seeking stress  

(N=188)
Variable M±SD Min Max

Ego-resilience 3.49±0.45 2.50 4.75

Appearance satisfaction 2.93±0.45 1.35 3.90

Career motivation 3.61±0.49 2.38 5.00

Job seeking stress 2.23±0.64 1.00 4.36

3.3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
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

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와 
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
같다.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(r=-.353, 
p<.001), 외모만족도(r=-.261, p<.001), 진로동기(r=-.289, 
p<.001)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진로동기는 자아
탄력성(r=.659, p<.001), 외모만족도(r=.225, p<.001)와 
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, 외모만족도는 자아탄력성
(r=.266, p<.001)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

Table 3. Correlation between ego-resilience, appearance  
satisfaction, career motivation, job seeking 
st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88)

Variable
Ego-

resilience
Appearance 
satisfaction 

Career 
motivation

Job seeking
stress

r(p)

Ego-resilience 1

Appearance 
satisfaction 

.266
(<.001) 1

Career 
motivation

.659
(<.001)

.225
(<.001) 1

Job seeking 
stress

-.353
(<.001)

-.261
(<.001)

-.289
(<.001) 1

3.4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
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

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로동기가 
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. 연구대
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

위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, 진
로동기와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

를 나타낸 건강상태를 더미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입력

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회귀분석의 기본가
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, 

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, 공차한계
가 .532-.926으로 0.1이상이었고, 분산팽창인자(VIF)는 
1.080-1.878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
을 확인하였다.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- 
Watson의 통계량이 1.81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
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. 다중회귀분석 결과 
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

고(F=13.167, p<.001), 수정된 결정계수(R2)는 .210으로 
설명력은 21.0%로 나타났다.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
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(β=-.299, p=.001), 
외모만족도(β=-.187, p=.008)로 나타났다. 

4. 논의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

고,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
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

시도되었다. 
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 2.23±0.64

점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
한 Choi, Jung[29]의 연구에서 2.47점 보다는 낮게 나타
났다. 또한 간호대학생 1-3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[14]
의 연구에서 52.56점(2.38점)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
고, 간호대학생 2-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[7]의 연구
에서 46.49(2.11점)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았다. 일
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 건강상태에 

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이전학기  학업성적에 유

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[30], 성별, 대학만족도, 학과만
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[31]와는 차이를 보였다. 
연구대상자의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4학

년 외의 학생을 대상자로 한 연구와 비교에는 한계가 있

으나 4학년 보다 3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
난 결과[3-310]를 통해 학년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
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4학
년 1학기에 3학년까지의 성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
아 사전에 취업에 대한 준비를 통해 4학년 취업스트레스
의 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. 또한 연구대상자에 따라 
취업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, 일반적 
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도 연구마다 다른 

결과를 보여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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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iable
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

t p
B SE β

Constant 4.590 .432 10.615 <.001

Health state* .090 .082 .075 1.098 .274

Ego-resilience -.402 .121 -.299 -3.325 .001

Appearance satisfaction -.250 .093 -.187 -2.686 .008

Career motivation -.105 .107 -.087 -.984 .327

F=13.167(p<.001), Adj R2=.210

*Dummy variable

Table 4.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88)

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취
업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

자신의 건강상태가 힘든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

한 고려를 나타내고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준비

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

나타낸다.
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

도, 진로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, 이는취업
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

[7,11]와 유사하며, 취업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와 부적 
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[12,15]와 유사하고, 진로스트레
스가 진로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[32]와도 
유사하다. 또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
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가 확인되었다. 자아탄력성은 대
학생의 진로결정과 취업준비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

심리적 부적응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[7]로 자아탄력성
의 증진으로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. 자
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, 스트레
스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[33]를 바탕으로 취업기술
과 면접 기술 등의 취업역량 강화도 취업스트레스를 조

절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

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중재나 프로그램을 적용함으

로써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에 

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
취업에 있어 취업면접이 중요해지면서 외모만족도가 

취업스트레스에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외

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

음을 나타낸다.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
일수록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[34] 학생들
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대학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

있고, 외모만족도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나 

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. 외모로 자신의 전체를 평가
하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장점

을 살리면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

있도록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 및 인지 

중재프로그램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. 또한 4학년을 
대상으로 하여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

군이 대조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져 유의한 차이를 

나타낸 결과[35]를 통해 취업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중재
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

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. 
진로동기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

으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

는 않았다. 진로동기는 진로탄력성, 진로통찰력, 진로정
체성을 포함하는 요인[36]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
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

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회복지 전공생의 진로정체감

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

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진로동기에 대한 

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.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
높이기 위한 전략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[37]
와 진로동기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

치므로 진로동기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

운영을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[38]는 진로동기에 대한 반
복연구를 통해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

을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의 증진을 위해 진로동기의 향

상을 가져오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.  
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

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도를 향상시
키기 위한 취업 상담, 취업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
통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, 이를 통해 불안, 우울 
등의 정신건강의 향상[39]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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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

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

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로자

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. 본 연구를 통해 취업스
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, 외모만족
도를 확인하였고,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프
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본 
연구결과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

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

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. 본 
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포함한 취업스트레스

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

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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